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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낭만이 사라진 거리

내 용

5학년 겨울, 신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동성로 거리로 나갔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거리엔 반짝이는 전구가 켜지고, 많은 가게에서는 흥겨

운 캐럴이 흘러나온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는 저마다 설레는 미소가 가득하다.

거리의 예쁜 장식과 반짝이는 트리. 그런데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

었다. 

“아!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이 빠진 것이다. 캐럴을 따라 부르며 거리를 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가족과 함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갔지

만, 그곳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히 캐럴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요즘 길거리나 가게에서 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빠께서는 아마도 ‘저작권’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작곡가나 작

사가가 만든 음악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가게 분위기를 좌우하는 음악을 포기하

기도 한다고…….

“저작권 때문에 낭만이 사라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한다니, 아쉬운 마음에 괜히 투정을 부렸

다. 캐럴을 마음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삭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곰곰

이 생각해 보면 한 곡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너무 책임감 없이 즐기기만 한 것은 아닌지, 생각에 잠

긴다. 모두 함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

고,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전처럼 아쉽기만 하지는 않았다. 창작자의 노력과 마

음을 지켜 주는 ‘저작권’이라는 따뜻한 약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음악이나 그림 등을 사용할 때는 만든 사람의 노력과 권리를 먼저 생

각해 보기로 했다.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크리스마스였다. 하

지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간직한 소중한 크리스마

스였기에 더 행복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마스 캐럴은 듣지 못 했냐고? 그

럴 리가! 집에 돌아온 동생과 나는 유료 음원 앱에서 좋아하는 캐럴을 몇 곡 

다운 받았다. 그리고 캐럴을 따라 부르며 작지만 소중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아름다운 캐럴에 대한 소중한 저작권

이 잘 지켜지기를…. 창작자도 소비자도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크리

스마스를 보내기를 소망한다.


